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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중소형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기술” 현장 적용성 살핀다
-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 28일 담양 딸기 중소형 스마트팜 현장 실증 

농가 방문
- 연구과제 추진 상황 둘러보고, 현장 어려움 청취

- 현장 적용성 검토…농가 여건에 맞는 실용적인 스마트팜 기술로 고도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딸기 단동형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융합 모형’을 개발해 현장 실증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는 스마트팜 구축 비용 증가와 농가 간 생산성 차이 등에 대응해 기존 시

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농업인이 필요한 기술을 선택해 적용하는 기술이다. 

 이와 관련해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9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

양군 월산면에 있는 딸기 중소형 스마트팜 현장 실증 농가를 방문해 연구과제 

추진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중소형 온실로, 단동온실 3동

(6,500㎡)에서 딸기 ‘설향’을 재배 중이다. 현재 국립농업과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딸기 중소형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적화 기술’ 현장 실증 중

이다.

 환경관리 지능화 기술 3종(딸기 생육 자동 계측, 지능형 환경제어, 스마트 

벌통), 농작업 자동화 기술 2종(병충해 예찰‧진단, 상부 레일 무인방제기), 

에너지 최적화 기술 3종(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부분 냉‧난방, 에너지 모니

터링 기술) 8종이 적용되고 있다.

 성제훈 원장은 딸기 단동형 스마트팜 융합 모형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에 

투입된 기술의 운용 상황을 살펴봤다. 이와 함께 농업인으로부터 중소형 온

실의 딸기 재배 과정과 기술 적용 과정 중 개선 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성제훈 원장은 “이곳에 적용 중인 기술들은 온실 환경과 작물 

생육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병충해 예찰‧방제 작업 부담을 줄이며,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라며, “실제 농가에서 온도 관리와 방제 작업 

노력을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현장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형 딸기 스마트팜 기술을 현장 요구에 맞춰 개선하고, 

실제 농가 여건에 맞는 실용적인 스마트팜 기술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딸기 중소형 스마트팜 현장실증 농가 방문

담당 부서
국립농업과학원 책임자 과  장 이시영 (063-238-4031)

스마트팜개발과 담당자 연구관 최인찬 (063-238-4024)



붙임  딸기 중소형 스마트팜 현장실증 농가 방문

□ 개 요

○ 일 시: 2026. 9. 28.(월), 13:10∼15:20

○ 장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303-4

- 한상종 대표(청년농업인): 6,500㎡(단동 3동, 측고2.3m, 딸기(설향, 9.18 정식))

○ 참석자: 국립농업과학원장, 기술지원과, 스마트팜개발과 등 5명

□ 주요내용

○ 농과원 현장실증과제 농가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딸기 중소형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적화 기술 현장실증

(’26.1.∼’27.12., 510백만원)” 과제 진행 사항 점검

- 중소형 온실에서 딸기 재배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 현장실증 농가 투입 기술(기본형 5종, 선택형 8종(보급형+3))

유형
딸기 중소형 스마트팜 투입 기술

환경관리 지능화 기술
(생산성 향상)

농작업 자동화 기술
(노동력 절감)

에너지 최적화 기술
(경영비 절감)

단동
온실

딸기 생육자동계측 +

지능형 환경제어 +

스마트 벌통

병충해 예찰 및 진단+

상부 레일 무인방제기 +

에어로겔다겹보온커튼 +

부분 냉·난방 +

에너지 모니터링

□ 주요일정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3:10~14:30 80‘  · 이 동 (전주 → 담양 현장) * 78km(80분)

14:30~15:20 50‘

 · 현장실증 농가 방문(한상종 대표, 딸기)

   - 딸기 단동형 스마트팜 융합 모델 설명

   - 농가 애로사항 청취


